
의식산업

예술작품은 그것이 갖는 사회적 혹은 역사적 관련성을 제거하면 아무리 멋있어 보일지 몰라

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사람이 예술품을 대하면 그것이 아무리 역사성과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일지라도 정서

적 순화를 얻을수 있고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일반적 인본주의의 영양분을

제공받는다고 생각할 수도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상에 지나지 않을뿐이며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의식 산업이라는 것이 예술인들이 생산해 놓은 것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사용하

기 때문이다. 의식산업 속에서 미술관(박물관)과 예술작품이 담당한 기능은 예술을 권력체

계와 기업의 이윤 창출에 연결시키는 것이다. 기업의 예술 후원이란 것은 예술을 앞장세워

돈을 벌고 그것을 은폐하려 한다.

메시지를 산업적으로 생산하는 계층 (의식산업의 주체)과 그들의 지원자 (기업) 들은 수용자

(대중)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유통의 채널, 내용 그리고 수용자의 취향까지 결정하여 결국은 그들을 경제적 혹은 이념적

으로 지배한다.

의식산업 : 인간의 의식이 문화산업(의상, 산업디자인, 종교, 예술, 관광, 광고, 영화, 연극,

뮤지컬, 출판, 음반, 비디오, 미술관, t.v. 등)에 의하여 제품화되는 모든 방식을 포괄적으로

일컽는 말.

그러나 예술가들은 마음만 먹으면 의식산업의 지배와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있다. 한스 하케의 경우. 하케는 뉴욕시 빈민가의 전세업자나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을

지지하는 기업, 광고에 나오는 이미지와 현실의 격차 등을 파헤쳤다. 이러한 작업들은 결코

의식산업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한스 하케에 대해 더 연구해 볼 것)

의식 산업에 도전하는 예술의 사례들을 국내외에서 더 찿아 보라.


